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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뚜라미는 대표 캐 터 ‘뚜람이’와 ‘뚜

이’를 활용한 ‘귀뚜라미 굿즈’를 귀뚜

라미몰에  판매한다고 16일 다. 

뚜람이와 뚜 이는 ‘보일러 내부에 사

는 보일러 사’라는 콘셉 를 닌 캐

터다. 신규 출 는 귀뚜라미 굿즈

는 ‘캐 터 머그컵’과 ‘캐 터 크릴 

키링’ 2종이다. 캐 터 머그잔은 한

욡기와 협 해 파인본차이나 재

 제욢 다.

귀뚜라미는 올해 새  연  온라

인 쇼핑몰 귀뚜라미몰을 통해 캐 터 

케팅을 본 적으  할 계 이다. 귀

뚜라미는 난해 욡에게 왖 친

근한 이미  다 기 위해 만든 캐

터 뚜람이를 공 다.   경주 기자 

“금속 주물을 자유자재로”

  삼영기계의 ‘주조혁명’

경기 광교신 에 3년 전 들 선 갤러

웆은 외벽(파사드)에 돌출된 

왶  조물(사진)  눈길을 끈다. 네

덜란드 건 설계사무  OMA  보

이 힌 듯한 상을 디욡인한 욢품이

다. 그러나 공을 맡은 한 건설은 준

공 일정을  못할 뻔 다. 설계안

이 요 한 파사드의  꼭짓웆에  여

러  불규 게 뻗 나 는 ‘

정  노드(node)’를 현할 공 을 

 못 기 때문이다.

방으  수 문 던 한 건설이 

은 기 이 삼 기계다. 주조 전문 사

인 삼 기계는 3차원(3D) 프린팅 기술

 이를 해결 다. 난 13일 만난 한

현 삼 기계 사장은 “500  이상의 

기 다른 의 노드를 전통적인 주조 

방 으  제욢 면 을 나

나 깎  다”며 “3D 프린팅 기술 

에 간과 용을 줄이면  정  

노드를 만들 수 있었다”고 설명 다.

1975년 설 된 삼 기계는 주조 기

반 엔진 부품 전문 사다. 뜨거

운 쇳물을 부  피스톤, 실

린  헤드, 실린  라이너, 

엔진  블  등을  제조한

다. 철 나 선  엔진, 

전  등에 쓰이는 중

(400~1000rpm) 엔진에 

돼 있다. 삼 기계는 1980년대 이 

같은 엔진 부품을 처음으  산

다. 중  엔진 피스톤 분 에선 세계 3

대 기 으  꼽힌다.

삼 기계  3D 프린팅 기술 에 

나선 건 삼성전욡에 근무 던 한 사장

이 2세 경 욡  사에 류 면 다. 

‘100년 기 을 만들고 싶다’던 부친 한

 장을 돕기 위해 들 왔 만, 사

의 사정은 다. 근 욡들과의 간담

에선 “주조 공장을 몇 년이나  할 수 

있느냐”는 날 선 질문이 날 왔다.

중 으  옮기는 방안  검토

만, 미봉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. ‘주

조 공정의 노 왕  노출돼 결  경쟁

을 잃을 것’으  봐 다. 고  끝에 한 

사장은 3D 프린팅 기술에  해 을 

았다. 쇳물을 부  주물을 만들 때 쓰이

는 래 거푸집을 3D 프린팅으  대체

는 방 이었다. 2014년부터 연 에 

들  2020년 ‘ 인  젯팅 샌드 3D 

프린터’를 내 최초  다.

삼 기계는 3D 프린터를 통해 현장 

수욢 의 40~60% 절감 효과를 거뒀다. 

제품 제욢 기간  대  단 다. 한 

사장은 “인 난에 달 는 뿌 기 이 

 능할 수 있는 장 효과적인 수

단은 디 털 전환”이라고 덧붙 다. 한 

사장은 뿌 산  전 공 를 인정  

이달 산 통상욡원부 장관상을 는다.

삼 기계의 올해 매출 표는 욢년 

대  70% 증 한 340 원 선. 원래 연

매출 550 원대 사 으나 수년 

전 조선  불황, 내 대기 과

의 기술 탈취 분쟁 등을 

으면  감 다. 적 

송이 무 된 만큼 매출

이 다  증 할 전 이다.

 공주=이정선 중기선임기자 

3D 프린터로 수 업 60% 절감

갤러 아백화점 예술적 외관 현

선박용 피스톤·실린더 보적 강

올 상반기에만 울을 네 차례나 방문

다. 그의 입에선 광 문, , 잠실 

등 의 맛집 스  줄줄 나왔다. 한

을 웦 해 한 을 방문할 때 다 살

이 찐다며 농담을 던진 이는 글 벌 1위 

교왷 플랫폼 ‘왶데미(Udemy)’의  

왕 최고경 욡(CEO)다.

왕 CEO는 난 13일 울 광 문 

웅진씽크  본사에  한 경제신문과 

만난 욡 에  “한 인은 늘 뭔  왕

고 성장 는 열의  다”고 말문

을 열었다. 왶데미는 2010년 튀르키예 

출신의 에렌  욡  미  실

콘밸 에 설 한 세계 최대 규 의 성인 

교왷 플랫폼이다. 글 벌 습욡 6400

만 명에 사는 7만5000명, 의 수는 

21만  넘는다. 난해 매출은 6

3000만달러(  8500 원)에 달 다.

정 욡 을 춘 사람으  사를 

제한  않고 누 나 의할 수 있

 방  플랫폼을 향한다. 욡 

평웆과 뷰  피드 을 활성 며 

퀄 티를 높인다. 파이선, 프 그래밍 

등 정보기술(IT) 웧부터 음 , 운동, 

사진 등 취미 분 에 이르기까   분

의 전문  다양한 교왷을 펼친다.

왶데미의 웆은 쌍방향 통이 능

다는 것이다. 왕 CEO는 “ 의를 일

방적으  보는 데 그  않  실 간 

토론, 팅룸 등 이용욡 참여의 장을 활

성 다”고 말 다. 왶데미에선 매달 

3000~4000 의 수 이 생 나고 있 다.

2021년 3월 웅진씽크 과 계 을 체

결 면  왶데미는 한 에 진출 다. 

그해 9월 내에  왶데미 스를 

출 며 장 향 을 넓 다. 왕 

CEO는 “양사는 같은 철 을 공왶 는 

‘원팀’”이라고 켜세웠다. 왶데미  

용을 진 할 때 웅진씽크  관계욡  

면웇 욡 에 같이 참여 고, 웅진씽크

이 용할 때  왶데미 관계욡  전

 과정에 참여한다.

왕 CEO는 “웅진씽크 과 파

너 을 은 이후 왶데미에 한  

된 의  3000  이상, 한 인 사

는 300명을 웃돈다”며 “왶데미에  한

 사용욡  머무는 간이 난 2년간 

100  넘게 증 다”고 조 다.

왶데미와 웅진씽크 은 7조원 규

 정되는 내 기  교왷 장을 공

략 기 위해 난해 3월 ‘왶데미 즈니

스’를 출 다. 왶데미 즈니스는 기

 고 을 대상으  의 콘텐츠를 제

공 는 기  간 거래(B2B) 교왷 플랫폼

으 , 세계 1만2500  이상의 글 벌 

기 이 입 다. 한 에는  2만2000

 콘텐츠를 선해 무제한 습이 

능한  스를 제공 고 있다. 

출  1년6 월 만에 누적 기  고 사

를 100곳 넘게 왶 며 성장 능성을 

인 다.

왕 CEO는 “한  대기  50여 곳

이 왶데미  원 교왷을 고 있다”며 

“ 현대욡동차, LG전욡, 민은 , KT, 

GS 테일, 대한항공, 엔씨 프  등이 

대표적”이라고 다.  경주 기자 

세계 최대 교육 플랫폼, 7조 韓 교육시장 공략
리치 치우 유데미 CEO

웅진씽크 과 손잡고 韓시장 진출

3000  한 어 강의 서 스

현대차·LG전 ·KT 등이 고

커피 판매부터 재고관 까지 ‘척척’

“카페를 차 고욡 는 상공인을 위

한 ‘무인카페 솔루션’을 제공 니다.”

에쓰씨커머스는 3.3㎡ 짓한 공간

에 호환캡슐커피, 무인 욡판기·키오스

크 등의 스를 한 번에 제공 는 ‘무

인카페 캡슐커피 욡판기 키오스크’(사
진)를 주 으  삼는 사다. 무인카페 

사 에 관 이 많은 상공인을 대상

으  한다. 이 사 양승  대표는 

“제조·생산·AS(사후 스)·

기계 내 프 웨  스 

까  원스톱으  제공한

다”고 설명 다.

무인카페 솔루션은 키오스

크 기능을 춘 두 종류 면 

크기(32  고 ·24  보

)의 욡판기를 제공 고 원

관제 스  원한다. 

기계 나  음료를 판매할 

뿐 니라 휴대폰 및 PC에  원 으

 재고, 판매현황, 월 실적 등  조

할 수 있다. 호환캡슐커피는 제주 귀

에 있는 ‘왶동커피’ 등 내 왶명 

카페들과 협 해 제욢한다.

‘무인카페 캡슐커피 욡판기 키오스

크’는 조달청 혁신 조달상품으  

정 등 됐다. 이런 성과를 탕으  

에쓰씨커머스는 난해부터 2년 연  

상공인진흥공단 ‘ 상공인 스

상웆 기술보 사 ’ 기술기 으  선

정됐다.

양 대표는 “관공 , 성당, 

파  내 커뮤니티센터 등 전

 50여  웆에 제품을 

품한다”며 “중 과 이집

 등 에 수출 기 위한 협

의  고 있다”고 다. 

욡체 한 프 웨  

키오스크 면 일부는 게

를 알 기 위한 광고 공간으

 활용할 수 있다. 

 오유림 기자 

귀뚜라미, 캐 터 사업 ‘ 전장’

中企

리치 치우 유데미 최고경영자(CEO)가 지난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“한국 시장 진출 2년 

만에 3000개가 넘는 한국어 의를 췄다”고 조했다.  웅진씽크빅 제공 

소상공인, 홈쇼핑 조기 현금화 가능해진다

SK스토  내 민간 홈쇼핑으 는 

최초  ‘왶통  상생결제 스템’을 

입한다. 중 벤처기 부는 16일 울 

상암동 SK스토 에  ‘왶통  상생결

제 입 선 ’을 열었다. 이번 SK스

토 의 왶통  상생결제 입을 계기

 입웆 상공인들은 매월 750 원, 

연간 9000 원의 욡 을 판매대  정

산일 이전에 언제라  조기 현 할 

수 있게 됐다.

왶통  상생결제는 별 의 정부 예

산 원 이  왶통 대기 에 입웆한 

상공인들이 현  왶동성을 보할 

수 있는 장웆을 녔다. 왶통 대기 의 

여왶욡 을 담보  입웆 체에 

할 판매대 을 상생결제  으

써 입웆 체에 욡  왶동성을 원

는 제 이기 때문이다. 그동안 공공 

부문에 만 적용됐 만, 이번 입으

 상공인 및 중 기  혜 을 누

릴 것으  중기부는 기대 고 있다.

 최형창 기자 

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이 선박 엔진에 사용되는 피스톤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. 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

에쓰씨커머스 ‘무인카페 솔루션’

중기부, SK스토아 상생결제 입


